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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9월11일 선고
최후진술에서 관대한 처분 호소 … 불면증․우울증 치료되지 않아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9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8월28일 오전 열린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

론을 종결한 뒤 9월11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승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있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한화를 세계적 초일류 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 기업

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서 건강이 좋아졌는지 묻자 “아직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 같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하다”고 답했다.

공판에는 변호인측의 신청으로 성하현 한화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김승연 회장이 29세에 회장이 된 후 

편집증적인 강한 집념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며 “그룹의 일상적인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잘 작동되고 

있지만 새 사업 발굴이나 투자 등에는 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가족과 한화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강영훈ㆍ이

수성ㆍ정원식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기업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

고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8월14일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9월13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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